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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커스는 절박하다. 멤버들의 나이가 많고,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했다 실패한 경험도 있다. 일부 멤버는 2년 안에 입대해야 한다. 이번 음반도 1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나온 작품이다. 멤버들은 모두 “이번이 아
니면 안 된다”며 주먹을 불끈 쥔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스타가 되자. 아니,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
을 수도 있다. 이제 갓 데뷔한 신인이라고
해도 ‘내일’이라는 희망만 안고 있을 수 없
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5인조 신인 그룹 루커스(제이원·초이·경
진·진완·동현)는 데뷔 앨범부터 자신들의
목표와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며 “이번
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데뷔하는 그룹치고 멤버들의 나이가 많
은 편이다. 2년 안에 군 입대를 해야 할 멤
버들이 많다. 저마다 각기 다른 소속사에서
수년간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몇 번의 데뷔
와 실패를 딛고 이렇게 모인 것이다. 이번
에 끝을 봐야 한다는 각오를 가슴에 하나씩
새겼다.”(제이원)

한 멤버가 “실패하면 진로가 변경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강조하는 것
을 보면 허투루 들을 각오는 아닌 듯했다.

솔직히 이들에게는 ‘운’도 따라주지 않

았다. 지난해 데뷔하려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주위
의 상황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데뷔
시기를 몇 번이나 미루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버텨” 드디어 최근 컴백
무대에 섰다.

“기가 막히다.”
이들의 데뷔 타이틀곡도 ‘기가 막혀’다.
“누군가 ‘가수는노래제목을따라간다’고

하더라. 처음엔 막막했는데, 긍정적으로 생
각하기로 했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정말 기가 막힌다. 멤버들 평균 신
장이 185cm라는 것도 루커스만의 장점이니
까,잘어필할수있다고생각한다.”(초이)

긴 다리와 긴 팔로 펼치는 막힘없는 퍼포
먼스가 인상적인 이들은 “여심을 사로잡고
싶어서” 콘셉트도 ‘헌터’라고 정해 강렬한
의상과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줬다.

“이미지가 강하다. 무대 메이크업도 진
하고. 같은 시기에 데뷔하는 신인그룹이 많
아 강한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다.”(진완)

이들의 매력이 통했던 것일까. 데뷔 무대

를 선보이고 난 후 ‘모델돌’ ‘장신(장신)돌’
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가요계에서도 이들
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군무의 동선 등 빈틈이 없는 점을 좋게
봐주셨다. 오래 준비하고, 타이틀곡 무대를
1년 반이나 펼친 것과 다르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하나라도 보완점을
찾기 위해 스태프와 매일 회의를 진행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회의돌’이라고 부를 정도
였는데 흔적이 조금 드러난 것 같아 기쁘
다.”(경진)

나름의 성과를 안고 이들은 새롭게 출발
선에 섰다. 그리스어로 ‘별’이라는 뜻으로
만든 그룹명 루커스처럼 이들은 자신들을
빛내기 위해 오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실력은 갖춰져 있다고 자신한다. 멋있
는 그룹이 되고 싶다. 주위의 선배들이 특
색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준 것처럼 볼수록
눈이 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지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경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기가막힌노래로이번엔끝을본다”
데뷔곡 ‘기가 막혀’ 5인조 신인 그룹

루커스
늦어진데뷔무대 1년반이나준비한셈
실패하면진로 바뀔 수도…마지막 기회

우월한 신장의 칼군무로 여심 사로잡아
강렬한 비트·중독성 멜로디 기가 막혀

평균 신장 185cm를 자랑하는 남성 5인조 신인 그
룹 ‘루커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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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오후 8시20분 갈 데까지 가보자

‘갈 데까지 가보자’가 험한 산 속 마을이지만 행복한 산중
생활을 영위하는 약초농부 임영규 씨의 일상을 소개한다.

사진제공 ｜ 채널A

전라북도 정읍 종석산의 꽃길을
따라 걸어가다보면 휴대전화 수신
도 안 되고 택배도 오지 않는 험한

산 속 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는 우직한 약초농부
임영규 씨와 순수한 문학소녀 이승희 씨, 그리고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산으로 들어온 듬직한 두
아들이 함께 산다.

대목장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은 임 씨
는 60일 만에 통나무 흙집을 뚝딱 지을 정도로 솜
씨가 훌륭하다. 임 씨는 아내를 위해 통나무로 탁
자를 만들어 주겠다며 소매를 걷어 부친다.

초보 약초꾼 두 아들은 김오곤 한의사와 함께 산
으로 향한다. 아버지 임 씨가 약초의 특징을 설명
하면 김오곤 한의사가 효능까지 설명해준다. 실전
에 약한 두 아들은 깊은 산 속에 꼭꼭 숨어있는 엉
겅퀴와 속단, 야관문 찾기부터 바위틈에서 자란 하
수오 캐기에 도전한다.

임 씨 가족은 서울에서 온 김오곤 한의사를 위해
오리 진흙구이를 준비한다. 오리가 익어가는 사이
임 씨가 장구를 들어 가족들에게 육자배기 가락을
선보이고 큰아들은 기타 선율을 더한다.

이들 가족의 행복한 산중생활은 8일 오후 8시
20분 ‘갈 데까지 가보자’에서 공개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가족과 함께 산촌에 살어리랏다

TV랭킹 6월 30일∼7월 6일, 자료:닐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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